
치매환자의 실금 문제와 화장실 이용

치매 환자의 실금 문제와 화장실 이용하기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치매환자는 시간과 장소가 적절하지 않더라도 대소변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가 진행되면서 소변을 보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지 못하거나 신호를 느끼기 전에

화장실에 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치매환자가 소변이나 대변이 마렵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1.

배뇨자극요법을 사용해 보세요 배뇨자극요법이란 화장실 사용 계획표를 만들어 치매환자가.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 놓고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도록 합니다.

시간마다 치매환자를 화장실에 데려가고 환자가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시간 후에 다2 , 1

시 확인하겠다고 말해주세요.

치매환자가 소변을 바로 보지 못하면 분 정도 화장실에 앉아 있도록 합니다10 .

입고 벗기 편한 옷 입히기2.

지퍼나 단추가 있는 옷보다는 벨크로 일명 찍찍이 테이프 나 허리에 고무밴드가 있는 운동( )

복 바지 일명 추리닝 바지 가 입고 벗기 편리하며 세탁도 간편합니다( ) .

물소리 들려주기3.

치매환자가 시간이 되어도 화장실 가고 싶어하지 않으면 수도꼭지를 틀어주세요.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일상 만들기4.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기 식사 후나 잠들기 직전에 화장실 가기를 일상생활 규칙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언제 치매환자가 소변을 보는지 기록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상실 사용 격려하기5.

꼭 배변활동이 아니더라도 손을 씻거나 다른 볼 일로도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해주세요.

치매환자가 화장실을 찾지 못하거나 변기에 앉을 때 도움이 필요한 경우

화장실 쉽게 찾아가기1.

화장실이 어디인지 나타내는 표지판이나 화장실을 찾아 갈 수 있도록 바닥에 형광색 발바닥

모양 스티커를 붙이면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화장실 문을 열어 놓고 불을 켜 두어 멀리서도 화장실이 잘 보이도록 하세요.

화장실 문을 눈에 띄는 밝은 색으로 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계별로 표지판 만들기2.

화장실 벽의 잘 보이는 곳에다가 화장실 이용 시 단계적으로 해야 할 일을 나타내는 간단한



표지판을 붙이세요.

치매환자는 화장실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이 아닌 방을 화장실로 혼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환자가 자주 화장실로 혼돈하는 방에 이동식 변기를 둡니다, .

변기가 너무 낮아 앉았다 일어서기가 불편할 경우에는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

다.

치매환자가 남성이라면 손잡이가 있는 남성용 간이 소변기를 사용해 보세요.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치매환자가 휴지통과 같은 부적절한 곳에 대소변을 보거나 화장실 변기를 사용하지 않으려

고 하는 경우

변기로 착각할 수 있는 물건은 치워 놓으세요.

대표적으로 쓰레기통 가방 화분 바구니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 .

대소변이 마려울 때 치매환자가 나타내는 특정한 신호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

대개는 안절부절못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식사를 멈추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

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치매환자가 의사표현을 잘 못하면 환자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환자 옆에 벨을 두고 필요할 때 누르라고 설명해주면 환자에게 자신감이 생깁니

다.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옷을 벗겨주고 변기에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

요.

치매환자를 변기에 앉도록 하고 책 읽기와 같은 활동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

다.

한밤중에 소변을 본다면

치매환자가 낮동안 충분히 물을 마시도록 해주고 잠자리에 들기 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2

를 제한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도와주세요, .

하루 잔 정도의 수분을 제공하되 카페인 알코올 같은 음료는 소변 더 자주 마렵게 하기8 ,

때문에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물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나 과일주스를 주세요. , .

치매환자가 밤에 물을 마시고 싶어 할 경우에는 침대 옆에 한 모금 정도 되는 소량의 물을

놓아둡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치매환자가 소변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격려해주세요, .

그리고 화장실로 데려가 소변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치매환자를 화장실로 데려가는 방법 중 한가지는 환자가 직접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줄을,

방에서부터 화장실까지 이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이 환자방과 가깝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치매환자가 실금이 있다면 성인용 기저귀나 실금패드를 낮잠 시간과 밤에 잠깐만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실금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다양한 성인용 기저위와 치매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바지가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자주 앉는 곳에 실금패드를 놓아두세요.

패드는 물기를 흡수하여 쿠션이나 매트리스 밑으로 물기가 스며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치매환자가 기저귀를 착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스타킹의 양쪽 다리 부분을 자르고 남은,

팬티 부분을 기저귀 위에 덧 씌웁니다.

기저귀 접착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 쉽게 벗겨지지 않게 하도록 합니다.

치매환자가 자는 동안 기저귀를 풀어 헤치거나 벗으려고 하면 상하의가 붙어있는 잠옷을 입

혀두면 좋습니다.

실금이 있는 치매환자의 피부를 잘 살펴보세요.

피부에 속옷이 닿는 부분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속옷은 자주 갈아줍니다, .

피부에 붉은 발진이나 두드러기 염증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

치매환자가 실금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치매환자가 화장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무안을 주거나 큰 소리를 치면 안 됩니

다.

환자가 화장실까지 갈 수 없는 것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것임을 잊지

마세요.

환자가 실금했을 때 화를 내거나 좌절하면 환자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

실금 후 뒤처리를 쉽고 빠르게 해결해 주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환풍기와 공기청정기는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젖은 물건과 바닥을 말리는데 좋습니

다.

실금패드를 깔아주면 쿠션이나 매트리스로 수분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치매환자 실금을 기록해봅시다

최근 일주일 동안 치매환자의 옷이 젖어 있거나 말라있는 시간을 적어두기 바랍니다.

이 기록을 보면서 가족은 치매환자의 실금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환자의 옷이 시간 간격으로 젖어있다면 가족은 환자를 시간 시간, 4 3 ~3 30

분 정도 마다 화장실에 데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치매환자가 섭취한 약의 이름과 용량 그리고 마신 물의 양을 함께 기록해두세요.

지금까지 돌봄 기술 중 치매환자의 실금문제와 화장실 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정리를 살펴본 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

보다 자세한 상담은 자치구 치매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